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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98명의 신규간호사이었고,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IBM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정노동이 회복탄력성, 회복탄

력성과 소진과는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35.2% (R² =.352)이었다(F=38.05, p<.001). 결론적으로, 신규간호사의 직무소진

을 감소하고 임상적응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조직의 ‘태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간호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노동이 부각되고 있다[1]. 신

규간호사의 감정적 소진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2,3]. 최상의 간호업무를 

위하여 임상에 적응해야하는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회

복탄력성 및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직무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건강한 전문직 간호사

로서의 역할 수행 및 이직 대처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이 직무소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 대상자는  K도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을 졸업 

후 P시와 J시 지역에 2016년 5월에서 2017년 6월에 입사

하여 독립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12개월 미만의 연구 목

적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신규 간호사 98

명이다. 이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을 위한 표본크기 산출의 결과 중간 효

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0로 계산하

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 88명을 충족한다.

2.1. 연구 도구 

2.1.1. 감정노동  

  감정노동 척도는 Morris, Feldman의 도구를 Kim[4]이 

수정·보완한 총 9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

정노동이 높다고 본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1.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척도는 미국의 Connor-Davidson Resiliece 

Scale(CD-RISC)을 Baek, Lee, Joo, Lee, Choi[5]가 번안하

고 수정·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K-CD-RISC)도구로 

총 25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본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9이

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1.3. 직무소진  
  
  직무소진 척도는 Pines, Aronson, & Kafry의 도구를 

Hong[6]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21개 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다고 본다. 

Hong[6]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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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직무소진 

β t P R²
Adjusted

R2 F/(p)

(Constant)  4.021 <.001

.352 .342
38.05

(<.001)
감정노동 .377 3.766 <.001

회복탄력성 -.433 -4.702 <.001

구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Ⅲ.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근무개월 수는 3개월이 48명(49.0%), 1개월 

미만이 26명(26.5%), 2개월이 24명(24.5%) 순이었고, 성

별은 여성이 89명(90.8%), 남성이 9명(9.2%)순이었다. 

근무기관은 종합병원이 53명(54.1%), 대학병원이 23명

(23.5%), 병원이 22명(22.4%)순이었고, 학위는 학사졸업이 

84명(85.7% ), 전문학사 졸업이 14명(14.3%)순이었다.  

3.2. 대상자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직무소

진간의 상관관계 분석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r=-.522, p<.01 ), 회

복탄력성과 직무소진(r=-.510, p<.01)이 모두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감정노동과 직무소진(r=.507, 

p<.05)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1].

표 1.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직무소진간의 상관관계 

1 2 3

1.감정노동 1

2.회복탄력성 -.522** 1

3.직무소진 .507* -.510** 1

*p<.05, **p<.01, ***p<.001

3.3.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

의 VIF값은 1.020~1.21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 -Watson 통계량은 

1.830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직무소진에 미

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총 설명력은 

35.2%(R² =.352)이었다(F=38.05, p<.001). 

표 2.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Ⅳ. 논의

  본 연구의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면 대상

자의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과 소진은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감정노동과 직무

소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선행연

구[1,2,3]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회복탄력성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수행에 따른 주의통제나 감정조

절에 있어서 효과적이기에 신규간호사의 회복탄력성 향

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삼고자 실

시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도 J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비교 및 반복 연구를 실시하거나 심층면접으로 질적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임상적응 능력 향상에 유용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신규간호사의 직무 소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조직차원의 관심에서 규명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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